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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열 처녀 비유(마태복음 25:1-13)

돌아보기

1.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

2. 지난 강의 때 기억에 남는 것은?

3. “열 처녀 비유”를 읽고 느낀 점은?

‘열 처녀 비유’(마 25:1-13)� 읽기

   - 개역개정 → 새번역 → 새한글 → 메시지 성경 등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장치

   - 혼인 잔치(신랑)

   - 열 처녀 (슬기 있는 자들, 미련한 자들)

   - 등, 기름

‘열 처녀 비유’의 문맥

   - 마 23:37-39 :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 마 24장 : 성전 파괴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 등 종말 설교

               종말에 관한 비유(도둑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비유)

   - 마 25장 : 종말에 관한 비유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심판 비유) 

주후 1세기의 상황 “약혼과 결혼”

   - 예수를 신랑으로, 우리(교회)를 신부로 비유(마 9:15, 고후 11:2, 엡 5:31-32)

   - 약혼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감사의 표시로 대가를 지불(소유권, 결혼 지참금)(고전 6:19-20)

   - 포도주로 혼인 언약 : 값을 받으면 포도주를 따라주고,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마 26:27-28)

   - 신랑은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남(요 14:2-3)

   - 그 때는 신랑 아버지가 결정함(마 24:36, 행 1:7), 신부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함(마 25:13, 막 13:32-33, 35)

   - 약혼 기간은 보통 1~2년 정도, 그 동안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선물을 보며 기다림(요 16:7)

   - 약혼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순결임(엡 5:25-27, 고전 6:17-18)

   -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준비를 마치면,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의 집으로 보냄

   - 신부는 열 명 정도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함

   - 들러리들은 신부를 동반하여 신랑의 집까지 행진하여야 하기에 많은 등불의 기름이 필요함   

   - 신랑과 신부는 합하여 결혼을 하고, 하객들을 초대하여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품



“열 처녀 비유”

   - 열 처녀 : 신부의 들러리(의식이나 공동체 행사를 할 때 적어도 열 명은 되어야 함)

   - 더디 오므로, 밤 중에 : 신랑되신 주님의 재림을 예상 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

   - 이 비유에서 신부는 등장하지 않음

   - 미련한 자들 :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음,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한 대비를 못함(눅 18:28-32)

                  손에 든 등불 하나면 충분할 정도로 신랑이 일찍 오리고 생각함.

                  기름 파는 자에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문이 닫힘.

   - 슬기 있는 자들 :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함

                     기름을 나눠주면 결혼식을 망칠 수 있음(들러리의 역할에 충실)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감

   - ‘깨어 있으라’ :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오늘 일상의 삶에서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준비는 마지막 날에 사거나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료 기준 :� 6강 이상 시청 후 문자나 댓글(11월 23일(주)까지)

한영대학 수료식 :� 11월 26일(수)� 수요말씀집회 시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한영교회


